
화학연구원, 바이오화학센터 기공

한국화학연구원(원장 김재현)은 11월5일 바이오화학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<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> 기

공식을 개최한다.

<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>는 367억원이 투자돼 2014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.

바이오플래스틱의 파일럿 제조설비 등 바이오화학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장비를 갖추고 있으며,

바이오매스 전처리부터 발효공정을 거쳐 바이오플래스틱 제조까지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

게 된다.

바이오화학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바이오플래스틱 등을 생산하는 미래산업으로 차세대 성장

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3/11/04>


